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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컨슈머인사이트 ‘The Say-Do Gap’ 심층 분석 시리즈 ④ 

국산 대중차 의향자, ‘원하던 브랜드 구입’ 1위는 르노코리아 

- ‘1년 내 자동차 구입의향-실제 구입’ 브랜드별 비교  

- 원하던 국산-대중차에 브랜드까지 맞춰 산 사람 73%  

- 르노코리아 79%로 1위…현대차(76%)·기아(75%) 앞서 

- 르노 대표 SUV 모델 ‘그랑 콜레오스’ 선전 힘입은 듯 

- 현대차↔기아 교차 선택 많아 강력한 우군 효과 확인  

 

○ 국산 대중차 브랜드를 1년 내 구입하겠다고 마음먹은 소비자 중 당초 계획했던 브랜

드의 차량을 최종 구입한 비율(브랜드 구입 실현율, 이하 실현율)은 73%로, 주요 프리미

이 리포트는 컨슈머인사이트가 25년 이상 축적해 온 매년 10만명의 대규모 자동차 

소비자 데이터에 기반한 ‘The Say-Do Gap’ 기획 리포트의 네번째 결과입니다. 지금

까지 공개한 시리즈 ①~③에 이어, 이번에는 국산 대중차 브랜드 3사를 중심으로 

1년 내 자동차 구입의향자의 실제 브랜드 구입 실행 추이를 추적했습니다. ‘The 

Say-Do Gap’ 리포트는 지동차 뿐 아니라 이동통신 소비자 행동 등 컨슈머인사이

트의 다양한 조사 영역에서 계속됩니다. 많은 관심 바랍니다. 

<리포트 순서> 

① '2년 안에 차 사겠다' 52%였는데...2년 후 실제 산 사람은? 

② 자동차 구입, 절반은 ‘계획 따라’…절반은 ‘필요해져서’ 

③ ‘프리미엄차’ 산다던 3명 중 1명 ‘대중차’로 돌아섰다 

④ 국산 대중차 의향자, ‘원하던 브랜드 구입’ 1위는 르노코리아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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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차 구입의향자의 실현율(50%)을 크게 상회했다. 특히 르노코리아의 실현율은 79%에 

달해, 대중차 시장의 양대 산맥인 현대차와 기아를 앞선 1위였다. 

□ 이번 분석은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한 2024~2025 ‘연례 자동차 기획조사’에 연속 참여한 응답자(3

만1852명) 중 2024년 1년 내 새 차 구입 계획을 밝히고, 계획대로 새 차를 구입한 소비자(사례수 

1127명)를 대상으로 했다. 사례수 30 이상의 국산 대중차 브랜드 3사(현대차, 기아, 르노코리아)의 ‘실

현율’과 이탈 경로를 살펴봤다. 한국지엠과 KG모빌리티(KGM)는 사례수 부족으로 비교에서 제외했다. 

 

■ 르노코리아 선전은 ‘그랑 콜레오스’의 힘…후속 모델에 관심 

○ 주요 국산 대중차 브랜드별 실현율은 르노코리아가 79%로 가장 높았다[표]. 르노코

리아 구입을 계획했던 소비자 5명 중 4명이 브랜드 이탈 없이 실제 구입으로 이어진 셈

이다. 이는 국내 대중차 시장의 절대 강자인 현대차(76%)와 기아(75%)의 실현율을 소폭 

앞서는 수치다. 

 

[표] 국산 대중차 구입의향자의 실제 구입 브랜드(실현율) 비교 

구분 
24 년 구입의향 브랜드 

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

사례수(명) 285 336 47 

25 년 실제 

구입 

브랜드(%) 

현대차 76 13 4 

기아 14 75 4 

르노코리아 3 6 79 

한국지엠     2 

KGM 2   2 

제네시스 1   4 

BMW   2   

벤츠     2 

*국산 대중차 브랜드 중 '구입의향-실제구입' 사례수 30 이상의 3 개 브랜드만 비교함 

*이탈 경로 파악을 위해 실제 구입 브랜드에 한국지엠, KGM 등 5 개 브랜드를 추가함 

*실제 구입 브랜드(실현율) 1.0% 미만은 빈칸으로 처리함 

 

○ 르노코리아의 높은 실현율은 특정 모델 라인업에 대한 확고한 목적 구매 성향과 마

니아층의 지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. 이는 르노코리아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

대표 모델 ‘그랑 콜레오스’의 힘이다. ‘그랑 콜레오스’가 높은 상품성과 가성비로 입소문

을 타며 실제 판매로 이어진 데 힘입어 구입의향자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. 이를 

대체할 만한 후속 모델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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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현대차-기아, 활발한 ‘고객 주고받기’ 

○ 국내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는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76%, 75%의 견고한 실현율을 

보이며 대중차로서 두터운 기본 수요층을 입증했다. 흥미로운 점은 두 브랜드 간의 교

차 이동 양상이다. 현대차 의향자가 가장 많이 옮겨간 브랜드는 기아(14%)였으며, 역으

로 기아 의향자가 가장 많이 이동한 브랜드 역시 현대차(13%)였다. 당초 계획을 바꾼 

소비자 다수가 한 집안 브랜드를 1순위 대체재로 선택해, 고객을 주고받는 모습이다. 

○ 현대차 의향자의 90%, 기아 의향자의 88%가 그룹 내 브랜드를 구입한 셈이다. 외부 

이탈이 10%에 불과할 정도로 보기 드물게 높은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

다. 한 집안 브랜드 다음으로는 르노코리아로 이동 비중이 컸다. 기아 의향자의 6%, 현

대차 의향자의 3%가 선택해 국산 중견3사 중 ‘르노코리아만의 매력’이 분명히 존재함을 

보여준다. 

○ 반면 같은 그룹 내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로의 이동은 거의 없었다. 이는 제네시

스 브랜드의 양면성을 엿보게 한다. 즉, 대중차 의향자가 넘보기 힘든 ‘독립 고급 브랜

드’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면 자동차 소비자의 ‘상향 이동 욕망’의 대상으로는 

자리잡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. 

 

■ 국산 대중차 브랜드 실현율 73%...프리미엄차(50%) 압도 

○ 국산 대중차 소비자는 초기 계획 브랜드 구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향이 뚜렷했다. 

한국지엠과 KGM 포함 5개 브랜드 평균 실현율(73%)이 주요 프리미엄차 브랜드의 실행

률 50%(제네시스, BMW, 벤츠 3개 브랜드 평균)를 크게 앞섰다. 즉, 대중차 시장에서는 

‘The Say-Do Gap(말과 행동의 차이)’ 현상이 프리미엄차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

발생한 것이다. 국산 대중차 브랜드가 제공하는 가성비, 실용성 등의 가치가 소비자의 

현실적인 예산 및 필요와 맞아떨어져 이탈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으로 해석된

다. 

○ 르노코리아가 실현율에서 앞서고 있지만 한계는 뚜렷하다. 사실상 단일 모델(그랑 콜

레오스)의 선전에 의존하고 있을 뿐, 현대차그룹 브랜드의 아성, 즉 그룹 내 대중차 브

랜드간 활발한 교차 이동에 따른 과점 효과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이다. 잘 만든 하나

의 모델이 선전하고 있다는 점은 칭찬받을 만하나, 압도적으로 다양한 모델과 브랜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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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워 앞에서는 ‘일시적 효과’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. 

 

바로잡습니다 지난 21일 공개한 'The Say-Do Gap 리포트 3_프리미엄차 구입의향자 3명 중 1명 대중

차로 돌아섰다'에서 ‘벤츠 구입의향자의 BMW로 이탈 비율 13%, 기아로 이탈 비율 17%’로 표기했으나 

확인 결과 각각 17%, 13%의 오기였기에 바로잡습니다. 당사 리포트 작성 과정의 부주의로 오해와 불편

을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. 

 

◈ 「컨슈머인사이트」 '연례 자동차 기획조사' 개요 :  

「컨슈머인사이트」는 2001년부터 매년 7월 10만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

자동차 연례기획조사(Annual Automobile Syndicated Study)를 아래와 같은 설계로 수행해 오고 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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